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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0 1  W . 2 3 7 t h  S t .  T o r r a n c e ,  C A  9 0 5 0 5 

 www.103skcc .o rg    103skccusa@gma i l . 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생각해 보면 걸음이란 인간 본질의 숭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을 지니고 평온하게 바로 서 있

는 자세란 오직 인간만의 특전이다.  바로 서서 걷는다

는 것은 곧 인간됨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종족”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에게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특히 성찬의 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살고 계

시다.  그의 몸은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으며, 그의 피는 

우리 피 안에 흐르고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는 이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물리라”고 하시

지 않았던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자라시고 우리도 

갈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자라, 마침내 우리는 “예

수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완숙한 모습에 이르고” 그리스

도는 “우리 안에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어”, “우리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밖에 무엇을 하든” 일과 휴식과 

기쁨과 눈물, 이 모두가 하나인 그리스도 생활이 되리라

는 것이다. 

  이런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올바른 걸음에서 아름답고 

생활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의 걸음은 “내 앞

에서 걷고 완전해지라”는 말씀을 심오한 한 표징으로 승

화시킨 행위일 수 있다.  

  다만 그런 걸음의 아름다움은 순박한 진실에서만 있을 

수 있다.  그 아름다움은 허영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이고 오직 진리에서만 솟아나올 것이다. 

. 

걸  음 (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시편 25, 4-5. 8-9. 10. 14)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 

    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 To you, O Lord, I lift my soul.  

                                              (Psalms 25:4-5, 8-9, 10, 14) 

○ Your ways, O LORD, make known to me; teach me 

    your paths, Guide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God my savior, and for you I wait all  

    the day. ◎ 

○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thus he shows  

    sinners the way. He guides the humble to justice, 

    and teaches the humble his way. ◎ 

○ All the paths of the LORD are kindness and  

    constancy toward those who keep his covenant  

    and his decrees. The friendship of the LORD is  

    with those who fear him, and his covenant, for  

    their instruction.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입당 : 91    파견 : 95 (다해) 대림 제1주일 



 

본당 소식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2월 1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2024년 대림특강 

    날짜 : 12월 13일(금)  

    시간 :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오후 7시 30분 

              오전 또는 오후 한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장소 : 성전 

    강사 : 한상만 토마스 신부님 

 

▶ 2024년 남가주 꾸르실료 송년 울뜨레야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4시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문의 : 간사 손두화 스테파니아 ☎ 310-634-9977 

 

▶ 2024년 남가주 ME 송년파티 

    일시 :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문의 :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 310-780-9055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2024년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12시 - 3시 

    장소 : 강당(식사), 성전(행사) 

    ※ 참여하실 단원(행동/협조)들은 12월 8일(주일)까지  

       각 Pr. 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2025년 달력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반 반장들을 통해 가구당 2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본당신부님과 신자개인면담  

    2024년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각 반별로 신부님과 신자 

    개인면담을 실시합니다.   

    반별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소속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각 미사 후 사제집무실로 오셔서 면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무실 앞에 면담질문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면담에 참여 

    하시기 전에 각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자분들도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면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목·금·토 미사 후, 주일 교중미사 후 

 

                      < 각 반별 개인면담 일정 >  

    

 

             

     

             

          

           

   

 

            

 

7반, 8반, 9반 11월 25일 - 12월 1일 

10반, 11반, 12반 12월 2일 - 12월 8일 

13반, 14반, 15반 12월 9일 - 12월 15일 

16반, 17반, 18반 12월 16일 - 12월 22일 

19반, 20반,  

21반, 22반  

12월 23일 - 1월 5일 

(24일, 25일, 31일, 1일 제외) 

교  무  금  $      7,290.00  

주일헌금  $      2,873.00  

감사헌금  $      1,200.00  

미사예물  $      3,280.00  

   $    14,643.00  

강순복 구자운 김   욱 김광자 김민석 김원모 김정순 김정웅 

김지혜 김충섭 김향규 나경흠 맹승우 박숙희 박진희 서창호 

송현지 우영희 위진록 윤선희 이미예 장경숙 정규숙 

최열자 최영신 한   영      


